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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4.(월) 12:00

(2025. 3. 25.(화) 조간)
배포 2025. 03. 24.(월) 09:00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 과기정통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신분증 사진의 위·변조 방지와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25.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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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요 내용 >

<기존 신분증 진위확인 개요>

<개선 신분증 진위확인 개요>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대식 (044-202-6650)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석재 (044-20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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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진진위 확인 설명자료

▸(현황)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의 진위확인 중이나 

사진 정보는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치밀한 신분증 위․변조에 취약

▸(개선) 휴대폰 개통 시, 행정정보 보유기관(행안부 등)에서 보유 중인 신분증 사진까지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 강화

※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등) 확대 도입 등 차세대 본인확인 기반을 마련하여

휴대전화 부정가입 사전 차단 추진(’25년)

  

 ⇨ 현재개통시,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만 진위 확인

    → 개선개통시,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사진 정보를 행정정보 보유

기관(행안부, 경찰청 등)에 정보와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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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유통점 홍보물


